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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그리스도시요 실L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 

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진실로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 

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어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히는천국일문 양성을위해서 십자가중심의 교육은물론이거니와자체 교재 개발， 매년 두차례 장 

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와 선교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주변 전도와 1인 전도에 모든 교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천여 명 

의 단기 선교사가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열방을 향해 나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충현복지관을 복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 

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 

은총으로 이 모든 일을감당할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설립된 지 5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을 기념히는 

날에 성찬식(1~5부 예배 시)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의의 

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3부에 드려질 가족 연합예배 

(영아 · 유아 · 유치 · 고등부는 자체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 예배 시에는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드리는특별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고전 2:2).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 -

총입니다(갈 6:14). 다음주일이 53년의 교회 역사를자랑하는날어 아니라십자가의 복음위에 서 있는 

교회인지 점검하고 더욱 십자가로 하나되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마 16:24) . 

• 활훌길훌휠톨 

3일(주) 저16차성찬식 (↑ -5부에배 시 6일(수) 정기 당회(수요 2부역|배 후) 

가족 언입어|배 (2 ’ 3부 역|배 시 10일(주) 교육훈련원 야반기 교육 개강 

교외 설립 기념 특별E방(친앙 역|배 시) ↑3일(수) 총력 교외주변 전도(수요 ↑부 어|배 후) 

6일(수) 조방위원외 헌신 어|배 (수요 2부 어|배 시 19엘(화)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오늘(27일)， 제4차 악습 및 셰례식이 잔앙 예배 시에 있슴니다. (유아셰례식은 갈릴리올 오후 3AI)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 

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들에게 있어서 부흥이란커 

떤 것인가? 우리는 종종 부 

흥이라는 말을 연합하려는 

목적으로 모인 거창한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정 

확한의미가아니다. 어떤특정한효과를 얻기 위해 한데 모이는것이 부홍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 함께 모여 있음으로 어떤 집단적인 행동 속 

에서 활기를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부흥이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을 가 

진다. 다시 말해서 부흥은 지금까지의 삶을 뛰어넘어 회복된 삶을 소유히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백성의 삶에 갚은 은총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심으로 

그들을 불 일듯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뭇한다. 따라서 부흥은 사람들의 운동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냄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자기의 교회를 영적으로 강건케 하신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영흔들을 구원토록 

하신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성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김은 내면에 타오르는 

진정한 빛이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생명이 사라 

질 밤이 오기 전， 이 낮 시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로말미암아우리는새 생명을회복할수 있다. 나사로는죽은지 시흘이 되었지만새 

생명을얻었다. 이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육적으로또영적으로새생명 

을 덧입게 된다. 그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나팔소리를 듣게 하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 

은하나님의 부흥을향해 나아가이 비전을볼수 있어야한다. 세상에 대한관심에서 

돌이켜 교회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O싸 한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깨달아야한다. 

일어나 뻗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벤엘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처음 구 

원받았던 그 때를 생각하라.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비록 우리가 부서지고 

상처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이야 말로 부홍의 때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다 성 

령의 충만함을받고성령이 말하게 하심을따라다른방언으로말하기를시작하니라” 

(행 2:4).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자가 모든 것이 진동한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기분 나쨌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불펑하는 일 

을멈추어야한다. 그것은비겁한모습이다. 대신에우리는부흥을열망해야한다. 예 

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소에 서자(느 8:10).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절에 하나님의 백 

성들은 과거에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해 슬퍼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 

고 순종함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니”라고주님은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 땅끝까지 십자가 

의 복음을들고나갑시다. 복음으로풍성할부흥의 역사를소망하며 예수님만의지합 

이바로부흥이다.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할수 있는 일은무엇인가? 기도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시 85:히. ‘꽤 이름 

으로 일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대하 7:14). 모든 그리스 

도인은부흥을위해서 기도해야한다. 하나님의 음성을듣고따르는곳에서는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행 4:3D.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기 

대하게 만들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시다! (김성관위임목Á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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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뼈r~빼 Sur빼y I 

THIS IS MY BODY. WHICH IS FOR'YOU 
(23) For 1 receivedfrom the Lord that which 1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fice of Me.?' 

(1 Corinthians 11 :23,24) 

AAt His |녀as앙t su매뼈pper，μJesus too띠ook이야kb뼈re때때e않ad뼈fr띠rom이om빼n t애1냐배t야f 

to His d이i띤sc디iψp미le않S’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v. 24). 

His words were clear and simple . When John the Baptist saw 

. Jesus coming to him, his words were also very clear,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n. 

1 :29) . John clearly knew that Jesus was not a goat, wolf, or any 

other type of lamb. Jesus also knew that the bread He held in 

His hand did not represent some other body or some other 

sacrifice, but only His body and His sacrifice. As a Christian , you 

need to understand clearly the meaning of Jesus' words here, 

so that you can sincerely come to His Table now in 

remembrance of Him. 

Jesus is God; He is clearly God! His body encompasses the 

Heavenly Host! “ This is My Body" does not refer to some 

human and ordinary body, but to the Lamb of God’s body. In 

speaking to the Roman Church concerning the privileges of the 

Jewish people , Paul said , “ .. . from whom is the Ch rist 

according to the flesh , who is over all , God blessed forever. 

Amen." (Rom. 9:5) . Jesus Christ is over all pnd blessed forever. 

2 Cerinthians 5: 19 says , “ namely,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God is in Christ, so whatever 

Christ is doing, God is doing . Christ said ,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 that means you cannot look at His words 

here as a nice story or good mora l. This is strictly His body, and 

it is clearly His sacrifice for you . 

Jesus died on a cross to save you from death, from the devi l. 

Your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Him, not through your own 

good efforts, “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for it is written , 'Cursed is 

everyone who hangs on a tree'" (Gal. 3: 13) . You need to be 

crystal clear i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the Son of God, 

Jesus Christ, can save you . He was crucified, so that through 

His blood you could become righteous and receive God ’s 

blessings , especiall y" the blessing of life . You need to 

understand the amazing benefits that come to you from the 

cross. Right now, 1 hea r' so many people just carelessly talk 

about Jesus' death and their salvation. They do not really know 

how much He has done for them , or what His death should 

mean to them. 

At Communion, YOU ' emphasize and remember the body of 

Christ. not just your blessings. If 1 do a favor for a friend , 1 

usually receive wonderful gratitude. By G,od’s grace, Jesus gave 

you His body, but you do not appreciate it that much . You just 

want to get to heaven. You do not really care about the giver, 

just the gift. How sad is that? You need clearness when it 

comes to Communion , so that you can fully appreciate and 

express your gratitude to Jesus. 1 Corinthians 14:33 reminds 

us, “ for God is not a God of confusion but of peace,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saints." 

Today is Communion Service, and the 53rd anniversary of our 

church. Please come to the Lord's Table clearly knowing how 

much He has done for you . If you do not understand, how can 

you praise and worship Him? Coming to His Table out of 

tradition or habit is wrong, very, very wrong. 1 want your faith to 

get stronger, and for you to emphasize your love for Jesus 

Christ. 00 not let your faith become idle or lazy. The Holy Spirit 

is moving, and He never takes a vacation from growing your 

faith. In reference to your former mariner of life, you need to lay 

. aside the old self, “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Eph . 4:22). You need to put on the new 

self, so that you can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ruth"(Eph . 4:24) . Amen. 

My dear friend , please wake up! Galatians 5: 17 says,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n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Watch yourself,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with your faith . 1 

Corinthians 10:12 warns you, “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 l." As you humbly join the 

Lord ’s Table today in faith , remember Jesus' words, “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 and take what He gives with deep 

and sincere thankfulness, clearly realizing how much He has 

sacrificed for you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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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 후일 설교 

I ct음주일셜교 l 

이것운 너희를 워하는 내 몰01니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펙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23,24) 

갱생판목사 

이것은내몸이니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은 먹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들으십시오. “보라 세상 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j’ 

(요 1:29). 요한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염소나 늑대 혹은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어린 양도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들 

린 먹이 다른 누군가의 몸이나 희생을 뭇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몽과 

자신의 희생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 

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뭇하는 바를 확실하게 깨달。바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기념하는 성만창의 자리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 

니다. 

어린양의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천군 천 

시들의 호위를 받습니다! “이것은 내 폼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평범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앞에서 

유대 민족들의 특권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조상들도 저 

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 

셔 세세에 찬OJ=-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롬 9:5). 예수 그리스도는 만 

물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OJ=-을 받으실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 :19은 말합니 

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 

며 "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모 

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 

희를 위히는 내 몸이니”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좋은 이야기나 훌륭한 교훈 쯤 

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요 

여러분을위한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구원을위한폼 

예수님은 여러분을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 

습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의 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 

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 :13). 오직 하나님의 .91들 예수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구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 

니다. 그 결과우리는주님의 보혈을통해서 의롭게 되었고하나님의 축복， 특 

별히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사 

실상그들은주님께서 그들을위해 얼마나많은희생을치르셨는지 모르거나 

주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무엇을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 

성찬식에 임하면서 우리는 단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을강조하고기억해야합니다. 친구에게 조그만도움을베풀어도대개는무척 

고마워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 

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그다지 감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분은단지 천국에 가기만을원할뿐입니다. 여러분은선물을준사람이 아니 

라 단지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정 

결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히는 

마음을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 :33은우리를상기시겁니다. ‘하나님 

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성찬식과아울러 교회 설립 53주년이 되는날입니다. 진실로주님께 

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주의 만챈l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OJ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이나 습관을 따라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너무 

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 

도록경계하십시오. 성령님은끊임없이 일하고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자 

라게 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옛 사람의 구습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0까기 때문입니다(엠 

4:22). 여러분은새사람을입어야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엠 4:24) 새 사 

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깨어 일어나십시오! 갈라디아서 5:17은 말합니 

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 

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 

십시오. 고린도전서 10 :12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히는 자는 넘 

어질까조심하라 " 겸손히 주의 만챈l 믿음으로참여하며 “이것은너희를위 

히는 내 몽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여 

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깊고 진실한 미음 

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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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 여왕의 방문 (열왕기상 10 :1) 

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스비{아라비아의 옛 왕국)의 통치자였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낙타를 타고 1，930km의 거리를 여행했 

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들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던졌던 질문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에 대한 의미와 ‘인간이 행위 없이 의로워진다는 것’ 에 

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대1절). 그녀 대한 의미를 물어보았는지 모릅니다.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지， 그리고 모 

가 여호와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든 인죠F들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질문했을 것입 

녀는 아주 먼 거리와 오랜 시간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 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왕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눈처럼 정결하게 될 수 

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듣고서 그 현장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있는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왕은 심지어 인간이 언젠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인지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 그녀에 대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마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여왕은 매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2:42). 하나님은 예수의 공생애 기간동안에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을 심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판할 권세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 가숨겨져 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주시리라확신 

으려고 땅 꿀에서 예루살렘에 올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 할 수 있습니다(골 2:3).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히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루살렘까지 머나 먼 길을 찾아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계시하시는분이며 그 안에는 우리의 펼요한모든 것이 있습니다.-

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 

스바 여왕은 진리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사 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께 

람들과는 달리 말씀에 대해 옹유했습니다.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 보고 듣기 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분은 계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를 원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여행도 감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나다나엘이 한 번은 벌립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에 

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 (요 1:46). 만 

그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지혜의 보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 여러분께서 주께 묻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죄 

의심과문제와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뿐 아 인 된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어 

니라 천국의 지혜까지 받게 됩니다. 려운 인생을 살아가기에 펼요한 모든 해답들을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끔찍하고 침체된 상 

황을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수 있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고 솔로몬은 그 질문에 대해 모두 답해 주었습니 

다. 솔로몬은 어려워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3절). 솔로몬 왕에게 어려운 질문이 

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지만，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 

다. 스바 여왕의 질문은 인간의 지혜 이상을 요구히는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질 

문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것이었으며， 여왕은 솔로몬의 경건한 대답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 

니다. 솔로몬 왕의 경건한 지혜는 스바 여왕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 

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계신 중보자이십니 

다. 그분은 인생에서 모든복잡하고 모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7J뽑아 담~J는 

삽xf간 공똥쩨， 청련 f톰i 

송두섭 (장로， 청년 1부장) 

우리 청년 1부는 하나님의 복음 요뻐1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를 지향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8). 전도자 빌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 1부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 

를기도합니다. 

청년 l부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결혼을 

앞둔 미혼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제2교 

육관 4층에서 복음으로 풍성한 집회가 열립니다. 토요일 오후， 여느 청년들은 한 주 

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반해 충현의 청년들은 세상의 기 

쁨을 찾기보다는 주님 요k게서 참된 기쁨을 찾기 위해 주님의 몽된 교회로 모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 

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엽 1 :6). 매주 토요 집회 시간에는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한 뒤에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땅 끝을 향한 십자가 증인의 열정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겠습니까? 

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가ζ본받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으 

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굳은 결심으로 땅 물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께 나와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께 간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참된 지혜의 왕께서는 바로 여기 그분의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김성관 위임목사) 

집회 후에는 팀별로 모여 주님 말씀을 나누며 교제의 시죠」을 갖습니다. 조별 성경 

공부로 다음 날 있을 설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합니다. 이처럼 조별 성경 공부를 통 

해 청년들은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 

기에 집회 후 갖는 교제의 시간은 Ç:h는한 친교가 아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습니 

다. 언젠가 한 청년이 집회 시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충현교회에 

와서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에 참석해 보았는데 충현교회 같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능력있게 살아 있 

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우선 놀랐고， 또 집회 시죠k게 어떤 인간적인 수단도 사용하 

지 않고， 찬양과 말씀만으로도 정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 

랐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간증처럼， 젊은이들의 심령을 채워 줄 것은 오직 말씀뿐 

임을 깨닫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흔때] 서 있음을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요뻐l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헬 

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어1게 다 빚진 자(롬 1:1 4)의 심정이 

라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정년들이 시죠L을 정하여 교회주변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매달 셋 

째 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정해 준 교회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행 1: 8)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청년들이 교회의 방침 

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구로 단기선교 사역 

에 힘쓰며，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청년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충현교회의 미래를 젊어질 새벽 이슬 같이 신선하고 귀한 이 정년들 

이 복음 요k게서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 충현의 청년들이 그리스 

도를 위한 복음의 도구(엽 2:1 0)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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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합섬￡로 l'도하교 

매년 선교지를 효t해 출발할 때마다 ‘이번에도 무사히 

잘 해 낼 수 있을까? 많은 영흔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께 기도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쉽지 않은 사역이 

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 

셨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현지 사람들이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았고， 언어 소통도 잘 되지 않아 안타 

까웠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 

팀원들이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 담대히 증거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모두가 감격하며 찬 

송하였다; 

넓은 땅， 많은 곡식 거둘 축복된 땅에 사는 사료L들이 

창조주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신앙으로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길 소망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한용택(집사， 6교구) 

6월 19일(월) 
숙소에 도착했다. 도착 예배를 드린 

후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하는 계획을 

의논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6월 20일(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축호 전도를 시 

작했다. 집집마다 문이 잠겨 있었고 개 

짖는 소리맨l 요란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찍고 쉴 만한 나무 그늘도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중에 점심 때가 이르자 밭으로 일 나갔 

던 사료}들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 

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마친 후 전도지 

를 읽게 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많은 사료L들이 영접했 

고 이곳 저곳에서 찬양하는 소리와 말씀 

전하는 음성에 성령이 충만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소리를 높여 몇 번이고 귀에 익히게 전하였다. 

6월 21 일(수) 
처음 만나는 사람부터 냉냉 

하게 복음을 거절했다.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에 도 

착하여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노인들 여러 분이 담소하 

고 있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마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몇 사람만 영접했다. 차로 

돌아오니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 

리고 있지 않은가? 남녀 노인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 

고 바쁘게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반 

갑게 웃으며 맞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담대하게 복 

음을 전했다.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노인이 그 

마을의 촌장 같았다. 참 감사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예비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 

쭈낀흥헌 2αE년 8월 27일@ 

연약한 몸이었져만! 

저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선교에 참 

여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제 마음에 선교를 향 

한 강한 믿음을 주셨고， 주위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선교를 준비 

하면서 더욱 많이 주님께 매달렸고 그럴 때마 

다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같은 예수 

님의 은혜를 선교에서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었다. 

장시간의 비행과 차량의 이동으로 여느 때 

같으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몸도 주체하지 못 

했을 텐데 오히려 힘이 솟고 담대함이 생겼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나의 사 

명감이 더욱 든든해진 것 같다.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 

하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을 

가다 멀리에 사람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발걸 

음이 빨라지고 흥분이 되었다. 어설픈 현지어 

섣·교·일·기 

서려니과 도해해터 sH보하 LI-，도 
ðM c.: ζ 

6월 22일(목) 
성령님은 우리의 발길을 어느 집 앞에 머물게 하 

셨다. 문 밖에서 주인을 부르자 한 젊은 여인이 환한 

미소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급히 나와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인사도 하기 전 집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과 아이가 반갑게 우리 

를 맞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마친 

후 함께 찬양을 불렀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의 친정은 

기독교 가정이었다. 성령님은 이처럽 앞서가셔서 예 

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6월 23일(금)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 복음을 전하 

자 다른 할머니가 오셨고，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오 

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다. 젊은 

부부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 

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 

였다. 영접 기도까지 하고 밝은 미소로 함께 찬양을 

불렀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그들 

이 꼭 귀한 밀알이 되기를 기도하며 발길을 옮겼다. 

6월 24일(토) 
오전에 빗농L울이 조금 떨어졌지만 우리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점심 식사를 하러 오 

는 한 모여를 만났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우리를 반기며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잠시 후， 거센 바람이 불어 모래흙이 입 안으로 들어 

와 말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런 중에 한 여인에게 복 

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 

실력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을 전하였고，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영흔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다. 어 

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정교도이다”라고 

소리지르며 위협하기도 하였지만，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안스러웠다. 

그 나라가 십자카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복 

음화되기를 계속 기도할 것이다. 

홍현숙(권사， 7교구) 

이번 주에 출발δ는 선교팀 l 
기 간 팀 팀장 

8월 28일(월) - 9월 5일(화) 권사회 ?C1| 여o스-， 

8월 30일(수) - 9월 8일(금) 1교구 7지역 저'-'사èt~ 

8월 30일(수) - 9월 g일(금) 1 1 3교구 7지억 앙승복 

6월 25일(주일) 
거룩한 주일이다. 아침 경건회를 드리고，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다. 12시 30분에 숙소를 떠나 복음 

을 전했다. 주님은 농촌에서 맡에서 일하고 있는 한 

농부와 -젊은이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 농부는 두 딸 

의 아버지였고 기독교 신자라 했다. 그리고 옆에 있 

던 젊은 정년들은 예수님을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 

고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드렸다. 

6월 26일(월) 
짐을 정리하던 중 방 청소를 하던 아가씨가 기독 

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책을 보여줬다. 

참으로 반가웠다. 가까운 친척을 포함해 7명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 함께 기도를 

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녀들에게 복 

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 7, 8명의 

소녀들이 영접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함께 불렀다. 숙소 여주인에게도 복 

음을 전했다. 우리가 식사하던 

식당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 

시어 성령의 도구로 삼아 주시 

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린다. 

길봉재(권사， 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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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를과 나눔 

그리스도의 임망을 까~I고 ! 

방림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돕기 위해 우리들이 찾아간 날은 몹시 무더웠습니다. 

특히 그곳의 영흔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출n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별 관심 없어 하는 모습에 몹시 답답하였습니다. 성경학교에 임 

하기 전 그렇게 기도하였건만 그런 아이들을 자꾸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 동안 주님은 ‘나는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의꺼하 

며 나아갔는지’ 를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역을 하며 힘 

들 때에는 사람을 의지했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주 

님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역하게 해 달라 

고기도했습니다. 

그 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그 동안 아이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고만 

했던 나에게 그 영흔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래에서 위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셨 

고， 더불어 그 동안 지치고 연약해졌던 나의 영혼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공 

동체 훈련을 통해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하나됨을 보게 해 주셨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하며 나갔던 노방 전도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성령님께서 입재하여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엔 정말 그 어린 영흔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선생님들께 

부어 주신 주님께 우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바래다 줄 때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때에는 정말 주님은 

이 어린 영흔들 역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면정(대학부) 

-부족함을 채워 주신 에수님 

봉천동 공부방( ‘봉공방’ )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은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 

리의 철저한 계획과는 달리 우리에게 

먼저 자기 부인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 

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사역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불 

안하기 시작했고， 그 불안함은 사역의 부 

담감， 더 나아가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희 

들의 마음에 펌안흔떨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봉공방의 어린 ’ 영흔들을 위 

해 저희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눈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예상과 달라서 놀랐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 

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경을 배우는 시죠띨 통해서 아이 

들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아이들이 한 걸음씩 말 

씀을 따라 밍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이 일을 행하시는 예 

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죠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 외 

에는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역 갔을 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 

생님들은 왜 자꾸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우 

리도 모르게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복음은 우리들도 모르게 자꾸만 봉공a띨 변 

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기에 

는 모든 여건이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그 부족 

함을 채우셨기에 우리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쨌 

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복음 

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께 감사드립니다. 

유미경(대학부)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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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 

2때6년 중등 3부 여름 성경학교! 일 주일， 아니 한 달 동안 기다 

렸다. 방학 내내 학원에 다니느라 피서 한 번 가지 못한 나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날이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료떨 알고 싶어하기 전에， 나 

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i 더 

욱이 며칠 후에 유학을 가는 친구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 또한 많았다. 게다가 의례적으로 늘 가는 행사라는 

생각에 이번 수련회는 L때게 돼 ‘놀러 가는 날 정도로 되어 있었 

다. 그런데 막상 기도원에 도착하여 준비된 일정대로 움직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각각의 시zl댄를을 통해 

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이웃에게 전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라는사실을깨달았다 

저녁 부흥회 후에 있었던 기도 시ζ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기 

도가 자꾸 끊기어 나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참 사랑을 고백하고 나니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 

주셨다. 정말 주 안에서 영혼의 호흡을 한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또 나 

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는 평소에 흐르지도 않던 눈물마저 흘렀다. 그 친구가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그 친구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힐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주위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들" 외가 식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하루 빨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크신 사료L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전하지 못 

했던 나! 수련회를 단순히 피서와 같은 의미로 생각했던 이전의 모습 

이 아닌， 십X까의 사료멸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다. 너무 

나 바보 같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 

하면서 살 것을 다시 한 번 기도한다. 

김지윤(중등 3부) 

-복음으로 풍정한 우리 구역 

몇 해째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올해엔 우리 구역 식구들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동시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늘 하던대로 구역을 돌보며 기도만 할 뿐 

이었는데 모든 구역원들이 요즘 들어 더욱 활발히 신앙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 

니다. 

특별히 금년 초 새가족부에 등록한 한 자매님을 통해 더 큰 은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구역이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입 

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이면서 지난 날 죄인 

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다. 특히 

금요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면서 교통 체증으로 예배 시간 

에 늦을까 봐 일찍 집을 나서서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흔자 앉아서 기 

도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 배우는 메시야의 할벨루야를 부를 때는 

천국의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설레임이 들기도 한답니다. 이 모두 

가 주님이 주신 은총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구역원들이 복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 

고 체험하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이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면서 보혈의 은총을 밍는 참 그리스도 

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구역에 주신 은 

혜이기에 더욱 십X까묘띨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추수의 때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길 항상 기도합니다(요일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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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단변하시는 f예수님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저의 신앙 생활은 매우 

평탄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 

습니다 그래서 어랄 때는 O땀 것도 모르고 훌聽 

으로 교회에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 등에 꼬박꼬박 참여했지만，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에 

못 이겨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생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에게 고 

등학생이 된 이후부터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과 기 

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 

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음향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1년이 넘게 고등부에서 

음향 담당자로 예배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대흐빼 들어갔습니다.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 

련을 주시는지’ 라는 생각으로 원망도 많이 했습니 

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밍고， 교만하게 

저의 능력을 밍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재수 

기ζ배 저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서 강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 

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 

다. 아직 저의 믿음은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겪은 것들， 모두 다 주 

님이 저를 단련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간구하도록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장 소중한 복음을 깨달았고， 기도 

밖에 없음을 알게 ‘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다정(대학부) 

〔예 평헬애 흑휴훌 짧영합~ 

주깐흥헌 

2006 년 후반기 휴현 함막생 

AJ"~"~의 A~'항 앙에써! 

쩌l쑤탱의 f'J~，흥쓰호! 

얼마 전까지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족 

이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이 예 

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움받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 

님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심 같이 가족을 섬 

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고 수없이 말하는 저에게， 삶 속에서 예수님 

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삶 

을 살고 있다 고 말씀하셨고， 그런 니에게도 예수 

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나의 ’ 영흔 중심에 예수님을 나 

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님을 깊이 깊이 만나서， 잠시 잠깐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만 

이 거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SL을 살고 싶 

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해서 내 속에 있 

는 나의 생각들과 가치관， 교만함， 아집， 내가 목 

부여잡고 놓지 않고 있는 나의 모든 강한 것과 약 

한 것을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 

시는 그 사랑 요뻐서 살고 싶습니다(잠 23:26) , 

현재 저는 대학에서 ‘초등 교육’ 을 전공하고 있습 

니다. 의사들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듯， 선 

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의 영혼의 병을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잘못된 

가정 교육이나 세상의 가치관들로 상처 입은 어 

린 영흔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경은(대학부) 

철 찬 16靈같이 흐르는 까쁨 
‘깡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찬OJ'을 회복하 

면서 메말랐던 나의 심령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심을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자격도 없는 내 안에 내주하심을 감사한다 “나의 생명 소생커l됨은 성령 암하삼01라모 

든 의심 슬픔 샤라져 주의 명강 넘치네” 찬양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렇 

게 고백할수밖에 없었다. “주님!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시옴소서 

‘동F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창란합같이 우리 맘에 성형 암하니 주남 보내심이라 생명 시내 넘쳐흘러 

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죄인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고 승리하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 

혜이다. ‘뜰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낮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십자가의 은혜 

를 곡조 있는 찬OJ-을 통해 부를 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부촬하신 예수님， 다시오실 예수님 

을 찬양대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잡잡하게 되도 

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옹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리라 다짐한 

다. ‘추납주시는참된평화가내맘속에넙치네” 

백 OH순(집사1 할렐루야 잔앙대) 

2006년 8월 27일 @ 

획음을전하는천국일꾼 

어느훌탤득 〈주간 충현갱톰麗학생 명단이 나와 있 

는 면을 보게 되었고 ‘나의 이름도 여기에 쓰여져 있었으 

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 

년 때 처음 장학생 신정을 하게 되었고 얼떨떨한 채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후 몇 주일 뒤 〈주 

간 충현〉 장학생 명0<게 저의 이름이 올랐고 앤지 뿌듯하 
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지 그뿐이었고 그 날 이후는 장학 

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머릿속에 인지되지 못한 채 잊혀 

졌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여 또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우줄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웬지 내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고 ，어깨에 힘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음 

해에는 장학생 선발 기준이 조금씩 엄격해진다는 소식에 

‘뭐 그런 것까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장학생， 장학금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리댔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성도님들께서 내시는 헌금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을 양성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많 

은 성도넘들께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장학금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닌 제 

능력으로 장흐념궁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 예수님과 많은 

성도님들께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로 장학생 신청을 

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더욱 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그 비전 

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o}7}는 일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 

로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세상 사 

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생명 말씀을 전하는 주 

님의 참된 천국일꾼이 되도록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 

니다. 

김지윤(고등부) 

<::;> 새가족을 왼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225 정성군 19 외선부 정재용(3) 

2226 밭트무흐 19 외선부 김형미(15) 

2227 최은경 19 정년 1부 이득해(3) 

2228 연선준 19 정년 1부 이득해(3) 

2229 -。「오--，그'" 9 장년 1부 

2230 배갈리나 19 외선부 우미드(19) 

2231 이제호 3 정년2부 임세화(19) 

2232 김동완 5 장년1부 

2233 김미슬 19 } 끼EgET닙 김순복(9) 

2234 박혜영 19 청년 1부 

2235 구선영 19 정년1부 이대흥(15) 

2236 노한나 19 대학부 김신영(9) 

2237 이석호 1 청년2부 강 순(4) 

2238 민효영 1 청년2부 강 순(4) 

2239 서용옥 8 ~마。T닝 유옥자(11) 

g용 충현교회의 한 7f쪽이 되71흘 원fjf;<1슨 분은 

본당203.호 새가족 용혹을l로 오시기 바합니다 g양 



딩 2006년 8월 27일 추만흥헌 

교왜소씩 

모임 

1 남녀 전도부 전체 월례회 
일 시 : 27일(오늘) ， 15‘ 10 
장 소 ; 제1교육관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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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영민 군(오재남 씨 ， 최석이 성 . 

도의 아들， 6교구)과 최경선 앙 
(최규환 집사， 황치희 집사의 딸， 
6교구) / 9월 2일(토) 14:30 서초 
웨딩흘 2층 

2 신성진 군(오영희 씨의 아들)과 
박혜정 양(박성남 집사， 손학선 
타교 전도사의 딸， 8교구) / 9월 2 
일(토) 14:50 여의도 교원공제회 
관 15충워1딩홀 

3 김기헌 군(김대성 집사， 박명자 
집사의 아들， 2교구)과 심혜진 앙 
(심종익 씨 ， 신미경 씨의 딸， 19 
교구) / 9월 2일(토) 16:00 목동 
CBS기독교방송 웨딩홀 20층， 요 
목교역 2번출구 

4 정성훈 군(최양옥 집사의 아들， 
18교구)과 김하얀 앙(김대원 씨 ， 
이정옥 씨의 딸) / 9월 2일(토) 
17:00 분당베어캐슬 웨딩흘 4층 

히아신스훌 

2006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교육 안내 

수요성경공부 

교육 기간 ’ 9월 13일(쉬"'11월 29일(수) ， 총 12점 강의 시간 : 매 수요일 오후 3:00"'4:30, 저녁 8:30"'10:00 
강의 내용 : 오후반 / 시7씨(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웰 307:호) 서신서(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제1교육관 때7호) 

저념반 / 예언세팎)에 나타난 예수 퍼스도 (제1교육관 307.회 

교사 짧부 교육 기간 : 9월 10일(쥐"'11월 26일(쥐 총 12깐 강의 시간 : D~ 주일 오후 3:00"'4:30 (제1교육관 3이호) 

찬엠원 양뿜 교육 기간 : 9월 10일(쥐"'1 1월 26일(쥐 층 12주간 강의 시간 : 매 주일 오후 3:00"'4:30 (베다니흘) 

전도대원 혼련 교육 기간 ‘ 9월 13일(수H1월 1일(수) ， 총 8주간 강의 시간 , 매 수요일 오후 1:30"'2:30 (제1교육관 407.호) 

교육에 관한 문의와 신정은 교육돼'# 473)으로 뼈'，(1요 교육국에 신정서1}l tJ/.치되어 없니다 

.2OC뼈년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 자 : 9월 3띨주fv12월 3띨주)， 14주간 

시 간 : 매 주일 15αH6:20 장 소 . 저E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 음영실 3뻐|라봉시자모집 

자격 :만 19세이상남 여교인 문의 : 영상팀이창개내선 224) 

9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근| 
주일예배 (장로) 

찬양예배 
수요예배 

II m W V II 
3 장송규 노광헌 김광남 전은배 4t:서 기미 ι 지규성 이규숙 으~서 「미 ι 

9 
10 0 ] 조 o 서 「 이창호 이형수 황의만 김종구 이상해 박숙희 정성자 

17 소1rfE셔님 이정우 김환기 한송규 최무길 허만선 정정금 ÀJτo피/、 

24 안동현 김은호 이 훈 구재완 김영달 김용조 지인숙 손선례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8/28(월) 8/3 1 (목 ) I 9/ 1 (금) I 9/2(토) I 9/3(주일) 

1 황진섭/김종만 1 최종철/강덕필 1 이종대/최문실 
8/29(화) 8/30(수) 

날짜 여|배 설 교 사호| 기도 찬앙 
/ 

8/30 수요 I 일을 아니할찌라도 (롬 4:1-8) 안치원 목사 이성진 김영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호산나 찬양대) 

8/30 수요 II 하나님의 자녀 (롬 8:12-17) 최성규목사 황진섭 최금실 주님께 찬양하리 (실로암 찬양대) 

9/1 금요집회 장훈목사 이희식 5교구 / 트럼멧 이영훈 

9/3 주일 l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고전 11:23-24) 이정훈 목사 김태석 장승규 〈예배전찬양〉 

9/ 3 주일 II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고전 11:23-24) 김성관 목사 융수일 노광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외 / 소년부 중창단때도 챔센 ~ 
9/ 3 주일 m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옴이니 (고전 11:23-24) 김성관 목사 정현민 김광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외 / 초동부 중창단(싸 01뺑) 

9/3 주일 W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나 (고전 11:23-24) 안치원 목사 하종철 전은배 예수가우리를부르는소리 외 / 테너 조정민(0맨샘대훨01스트) 

9/3 주일 V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고전 11:23-24) 정충신 목사 최성규 윤석민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외 / 테너 이병진(뻗잔앙대술로01스트) 

9/3 주일찬양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녹 8:40-48) 이창수 목사 여국근 지규성 할렐루야 엠엘 · 예본 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 ‘ 

예배및집회안내 

예배담당 안내 (8/30-9/3) 

기도원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운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보」 다 u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집회 저녁 7:30 보」 단 u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예배는 잉어1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랑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잉ations in English, Chinese, J때anese 

and Sign 때guage are available at the EklVen 0' clock 
WOrship 않Mæ， and Sri 벼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헤so aval녀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Mæ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풍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30 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τ;ζτ% 3 .!J!-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오전 8:30-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저녁 7‘이}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9-Z 나}.líL-&-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제904호 

앉휠 충흰 71도으l 창 
디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 

고， 영육간의 깅컨함을주소서. 

딩 충현의 모든청지기들이 진심으로회개하며 

X낸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 

하게히소서. 

12l2CXXì년도단기선교와모든선교훈련이하 

나님의 뭇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 

가없게하t서. 

에 1 . 1 . 1 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흔들 

이주께로돌앨수있도록은혀털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 

리스도를깨달아믿음안에서 살게하소서. 

딩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깨달아믿음안에서 살게 하소서. 

0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λ}랑의 실천뾰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 

영되게승남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동산 복지)을 십 
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쇼서. 

I필톨필E훌I 

[ 섬 · 기 · 는 · 분 · 들 t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용호 노광헌 이병학 이 훈 이2종교구대 정신교현위원민회 박에H인따기부 류병회 여국근 
기획위원 교구위원장 당회서기 유지째딘이시 빼뻐원장 1교구 4교구 

남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안5창교구덕 나 17광교구영 정진호 고광환 위건량 

종현기도원김 1교구장 빼~~원 새71족~육부장 11교구 13교구 

김광남 아종석 임무천 진행정흥위원용징 전홍렬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6희교구식 최종철 

재정위원징 기획위원장 16교구징 선교위원징 14교구 3교구 7교구 유년부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하종철 안10치교구원 정16.충교구신 양 편재집국웅 이성진 

진도위원 당회부서기 진도위원 동산부장 I뼈교육위원징 
18교구 15.교구 

최성규 이중재등1 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12교구 부 대학부 ‘ 「드。-닙「 8교구 
12교구징 전도위원장 빼~~원 예배위원 4교찜 

윤9수교구일 황 초진등부섭 이중정등2훈부 김 중태등3석부 유편재집국진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두 
선교위원 실로잉진잉때징 10.교구장 g멘1부장 전도위원 강외명신부구 전성원 김철규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정년1부 
강써원징 봉써댄장 제1교뿜원장 13교구장 2교구징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l 여전도사 
기도원관리부징 시설영선부징 진앙위원장 진도위원 건축위원장 윤인숙 한소영앙부준 김연식 홍 12순교구애 이옥주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10교구 11교구 5교구 

14교구징 6교:찜 예배위원 진도위원 새쇄등록부징 김말자 안태순 김2정교구연 강 14덕교구필 최7문교구실 
장철환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6교구 18교구 

11교찜 틱써부징 i맘때부징 휠헬림뾰때집 17교랭 전16은교구회 김 17정교구자 김 15정교구희 이 1복3교순구A 류 대진학부회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3교구징 세2교육위원징 A템부싱 8교구징 입O 뉴옐친잉때g 한성임 엄태주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김은철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7，]해 。고 
정년2부 4교구 9교구 8교구 3교구 

쩨정위원 18교구징 O맨진잉때장 대학부징 유년부징 강1호교구숙 전 고영등부희 이혜숙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송두섭 
년1부 

소년부징 중등1부징 1.드。THX。l 고등부징 재정위원 
· 찬앙감독 강임구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예배위원 5교구징 유01부징 중등3부징 중등2부정 • 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신광철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징년3부징 · 선교사 송요한 


